
대기오염 정화용 촉매 개발 시급
발전량 증가 반면 환경시설 미비 … 선진국은 촉매이용법 연구 활발

환경과 공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2 0 0 6년까지 7 5기 3 5 9 6만5 0 0 0 K W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 0 0 6년까지 원자력 1 4기 1 2 8 0만KW, 유연탄 2 5기 1 3 1 7만KW, LNG 12기 6 3 2만

6000KW, 수력 1 9기 3 0 1만7000KW 석유 4기 4 5만2000KW, 무연탄 1기 2 0만K W의 발전소를 새로 지

어 발전시설 용량을 현재의 2배인 5 3 9 3만5 0 0 0 K W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화석연료, 즉 유연탄, LNG, 석유, 무연탄 등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NOx, SOx, CO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이제까지는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건설되는 발전소

에 대해서도 9 6년 이후부터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자동차와 더불어 공장 발전소 등 고정원을 들 수 있다. 고정원

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 중 S O X와 N O X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데 이 물질들은 물에 용해되

어 산성비를 일으켜 자연환경 및 인체에 큰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

켜 스모그현상을 야기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국내의 발전소에서는 저 N O X버너를 사용 N O X를 기준치인 200PPM 이하로 낮추고 있고

S O X에 대해서는 당진, 태안 등지에 건설중인 발전소에 처음으로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규제 및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외국의 경우 S O X의 제거법으로는 Flue Gas

D e s u l f u r i z a i o n ( F G D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으나 1회사용 공정으로 인한 또 다른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질 오염의 위험성이 있어 이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흡착법이나 촉매이용법이 연구, 실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NOX의 제거방법은 선택적 촉매환원법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이 가장

많이 연구 개발되어 왔다. 이외에 제오라이트 촉매나 바나듐·티타늄 계통의 촉매를 사용하기도 한

다. CO는 귀금속 촉매인 산화촉매를 사용해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SOX, NOX 동시 제거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흡착 또는 촉매를 이용한 S O X제거와 S C R에

의한 N O X제거를 결합한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환경설비는 발전단가를 상승시켜 전기료를 인상케 하는

요인으로 되기도 한다.

한편 발전소 후처리시스템과 비슷한 쓰레기 소각로에서도 SOX, NOX, CO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

가 필요하며 노원구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로에는 미국 촉매회사인 N o r t o n사의 제품이 설치될 예

정으로 있다.

이렇듯 수요가 많은 대기정화용 촉매가 국내 생산이 전혀 없고, 정부차원의 연구도 미비해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의 유명 촉매제조회사들은 고정원 배기가스정화용 촉매를 앞으로 가장 유

망한 촉매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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